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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급여ᆞ교육비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1, 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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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엔 배‧이‧스‧캠프로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자료제공: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044-203-6522)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상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이트 ｢배·이·스·캠프*｣를 소개합니다.

     *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 http://plas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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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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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  ☎ 044-20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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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 6 -

(자료제공: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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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 고충상담,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ž성폭력 ž 군범죄 신고/상담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국 방 헬 프 콜 ☎☎  1 3 0 3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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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3월 1일은 제103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가정에서는 3. 1.(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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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 재난(대설) 행동 요령 홍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 044-20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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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42)

○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상세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

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자료예시 :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보호명령,(피해지원기관)상담 또는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금융)기관확인서, (기타)녹취록, 영상･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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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홍보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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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국정홍보만화
- 청년 다중채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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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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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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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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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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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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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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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1 에너지

바우처”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 (사용방법) ①요금차감 : 아파트 거주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 편리

한 사용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고객번호 등) 필요

②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추천

* 읍면동 신청 후, 대상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은행 등에서 직접 발급 / 기존 카드 사용가능

* 등유, LPG, 연탄 :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영업소에 문의하여 결제

○ 특히, 올해 유가급등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서민물가안정과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추가지원해 드리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신청기간도 2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고 4월 30일까지 사용하세요!
* 바우처 잔액 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사용안내-잔액조회’

또는 콜센터 1600-3190 AI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요약표 >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변경전 96,500 136,500 170,500 191,0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1년 10월 6일∼’22년 4월 30일까지 사용추가지원 7,000 10,000 14,000 18,500

변경후
지원금액 103,500 146,500 184,500 209,5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요금차감은 4월내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4월내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이며, 신청 및 사용방법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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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에너지바우처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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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1:1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목(HY헤드라인M, 18P, 보통)(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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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입법 성과 2편

(자료제공: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7)



- 26 -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 프레임강도 등 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 ‘난방텐트’에 대한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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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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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

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http://www.mpva.go.kr
https://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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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의 독립운동가 
김수남·이두열·고석주·윌리엄 린튼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한국의 독립을 목청 높여 부른, 군산 3·5만세운동 지도자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수남·이두열·고석

주·윌리엄 린튼 선생을 2022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물결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전국

으로 확산되었다. 수많은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전국 방방곡곡으

로 퍼지는 와중에 하나의 물줄기가 군산으로 이어졌다. 3월 5일 군산 옥구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의 함성은 3월과 4월 내내 전라북도 곳곳에서 울려 퍼진 함성

의 신호탄이었다.

1. 식민지 교육을 불태운 노동자 김수남 선생

김수남 선생은 군산에서 태어나 힘든 노동 일에 종사했다. 선생은 동료였던 

이남률과 함께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준비했고, 학생인 문종묵 

등이 이 계획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3월 15일부터 군산 강호정의 도로, 노동조

합사무소 등지에서 같은 노동자들에게 만세운동을 벌이자고 요청하였다. 문종묵

도 군산공립보통학교를 비롯하여 군산 지역 학생들에게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엄하게 감시하고 속박하던 당시 군

산공립보통학교에서는 쉽게 만세운동을 준비할 수 없었다. 선생은 그런 학교를 

바라보면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분노와 억압받는 학생들에 대한 분노를 느꼈

다. 그리고 항일의식의 표출로써, 큰 건물인 공립학교를 불태워 민족독립의 열

망을 표현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생은 동료 이남률과 3월 22일 군산공립보통학교를 불태우기 위한 계획을 논

의하였다. 그리고 이남률은 신분을 속이고 군산부 전주통의 신림약국에 가서 은

밀히 알코올을 구매하였다. 선생은 장재동에서 불쏘시개로 사용할 솜을 구매하

였다. 이윽고 3월 23일 밤 11시에 다시 모인 두 사람은 인기척이 없는 학교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학교 건물 동남쪽 출입구에서 솜에 알콜을 적신 다음, 성냥

으로 불을 지폈다. 맹렬히 타들어간 불은 학교 건물 1개 동을 전소시켰다.

방화 이후에 일제 경찰에 붙잡힌 선생은 1919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

주지청에서 방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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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 3·5 만세운동을 주도한 교사들 – 이두열·고석주 선생

  함경남도 영흥 출신인 이두열 선생은 영명학교 교사였고, 전북 옥구 출신인 

고석주는 구암교회 부속 여학교 교사였다. 두 사람은 같은 교사였던 박연세, 김

수영 등과 함께 3월 6일 군산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

다. 

  두 분의 선생은 만세운동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세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같은 교

회 소속의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다. 이준명 등이 이들의 권유를 받

아들여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교회 신자들이

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였던 선생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가졌던 학생

들이 참여하였다. 영명학교의 학생이었던 양기철, 전세종 등이 계획에 동참하기

로 결정하였다. 

 두 분의 선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일이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영명학교 안에서 학교의 등사판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인쇄하였다. 3월 6일을 향하여 차근차근 준비되던 만세운동 계획은 불행히

도 거사를 하루 앞두고 일제에 발각되고 말았다. 영명학교에서 만세운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은 일제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준비하던 독립선언서가 발각

된 것이다. 일제 경찰은 두 분의 선생을 포함한 교사들과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교사와 친구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예수병원 사무원, 교회 신자들과 

함께 남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뿌리면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거리에 있던 

민중들도 이에 화답하면서 만세운동은 더욱 커졌다. 민중들은 군산경찰서로 몰

려가, 체포된 교사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일제 경찰은 이리에 주둔하던 헌병대까지 동원하여 만세운동 참가 군중을 탄

압하였다. 그리고 체포된 군중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두열 선생은 1919년 4월 30일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고석주 선생도 같은 재판에서 같은 죄목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이후 고석주 선생은 출옥한 이후에도 민족운동

에 투신했고, 충남 서천에 교회를 개척해 계몽운동과 농촌운동에 힘썼다.

3. 군산 만세운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알린 영명학교 교장 윌리엄 린튼 선생

윌리엄 린튼 선생은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12년 22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하였다. 당시 최연소 선교사였던 선생은 곧바로 군산 선교

지부에 속한 영명학교에서 교육선교를 시작했다, 

선생은 교육선교 1년 만에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익힌 다음에 한글로 성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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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다. 1917년, 전임 베너블 선교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선

생은 영명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선생은 1919년 군산 3·5만세운동 당시 이들의 준비를 묵인하고 은밀히 지원

했고, 하지만 일제가 군산에서 발생한 만세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교사와 학

생들을 고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간 선생은 애틀란타에서 열린 남장로교 평

신도 대회에 참석하여 일제의 잔학한 식민통치와 한국인들의 저항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그리고 지역 신문인 애틀란타 저널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추

구하는지에 대한 한 애틀랜타인의 증언(Atlantian tells how Koreans are 

seeking liberty)’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상황을 기고하였다. 이후에도 선생은  

지속적으로 한국독립의 필요성과 지원을 주장하였다. 

“3월 1일 전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폭력이나 무질

서는 없었다. 일본 정부가 이 봉기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감옥은 한국인들로 차고 넘쳤다. 어린이도, 노인도, 양반도, 

종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있었다. 수천 명의 항일운동가들이 총검에 짓밟혔

으나 누구도 (폭력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 .”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선생은 전주 신흥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일제의 신

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였다. 결국 신흥학교는 폐교되었고, 선생은 194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되었다. 광복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선생은 1960년 암으

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했다. 

정부에서는 고인들의 공훈을 기려 김수남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이두열 선생과 고석주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윌리엄 린튼 선생에게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하였다.

※ 동 내용은 3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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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관련 이미지 

김수남 선생 이두열 선생

고석주 선생 윌리엄 린튼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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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의 6․25전쟁영웅 강두형 대한민국 육군 준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강두형 대한민국 육군 준장(1930.3.12. ~ 1977.3.28.)을

‘2022년 3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강두형 육군 준장은 1952년 10월 15일, 국군 제2사단 제17연대 제2

대대장으로 직접 증원소대를 지휘해 적의 사격을 무릅쓰고 최전방에

서 부하들을 독려하며 저격능선 상 ‘A고지’를 탈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강두형 준장은 1930년 3월 12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했고, 

1948년 육군사관학교 제7기를 거쳐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ㅇ 1952년 10월 14일 새벽 5시 국군 제2사단은 오성산 남쪽 적군 전초

인 저격능선을 공격하였다. 첫 공격에서 국군 제2사단 제32연대 제3대

대는 저격능선을 탈취하였으나, 그날 밤 오성산 일대 적의 역습으로 

5시간 만에 빼앗기고 물러섰다.

 ㅇ 10월 15일, 제17연대 제2대대장 강두형 소령(당시 계급)은 전날 

적군의 공격으로 빼앗긴 저격능선 상 ‘A고지’를 공격하여 재

탈환하고 그날 밤 적군의 반격을 맞아 8시간 밀집방어를 시도하

였지만 다시 빼앗겼다.

 ㅇ 이에, 강두형 소령은 예비중대의 1개 소대를 차출해 반격 업무

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소대가 적의 집중 사격을 받아 분산되고 

소대장마저 부상을 입자, 대대장 강 소령은 직접 증원소대를 지

휘해 적의 사격을 무릅쓰고 최전방에서 부하들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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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 과정에서 적의 소총과 포탄 및 박격포 포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적군과 교전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강 

소령의 몸을 아끼지 않는 지휘, 용기와 리더십에 힘입어 대대

는 16일 새벽 ‘A고지’를 재탈환하였다. 

□ 강두형 준장은 저격능선전투에서의 공적으로 1953년 9월 美 은성훈

장을, 이에 앞서 6·25전쟁 중의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

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강두형 대한민국 육군 준장

(1930.3.12.~1977.3.28.)

상훈 : 을지무공훈장(1952.11.19.)

     美 은성훈장(1953.9.23.) 

※ 동 내용은 3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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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호국인물 장인환 의사

(자료제공: 교육문화부 문화교류팀  ☎ 02-709-3154)

전쟁기념관은 3월의 호국인물로 장인환 의사를 선정하였다.

장인환 의사는 1876년 3월 10일 평안남도 평양군 대동면 선교리에서 태어났

다. 1904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장 의사는 1906년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

‘상항(上港: 샌프란시스코)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에 참여하고, 1907년 한인 독

립운동단체인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08년 3월,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을사늑약 등을 체결하는데 일본을 도운 

더럼 W.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가 미국으로 귀국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들이 항의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무례한 

태도로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라는 궤변과 함께 사과를 거부하

였다. 이후 장인환 의사는 스티븐스를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3월 23일,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이동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에 

도착하자 장 의사는 거사를 준비했으나 스티븐스 처단을 준비한 또 다른 한인 

전명운(田明雲)이 먼저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 그러나 전명운의 권총은 불발되

었고, 이에 스티븐스와 격투를 벌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장인환 의사는 준비한 

권총으로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스티븐스 저격 의거). 장인환 의사의 저격에 

치명상을 입은 스티븐스는 이틀 뒤 탄환제거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체포된 장인환 의사는 미국 법정에서 2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동포사회의 

끈질긴 석방운동과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10년만인 1919년 1월 가석방되었다.

가석방 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부회장, 민립대학후원회 발기인으로 참

여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였다. 1927년 평양으로 귀국하여 

고아원을 운영하였다가 다시 미국으로 귀환하였다. 1930년 5월 22일 샌프란시

스코의 병원에서 지병을 치료하던 중 타계하였다.

장인환 의사의 유해는 동포사회장으로 샌프란시스코 근교 사이프러스 묘지

(Cypress Lawn Memorial Park)에 안장되었다. 1975년 국내로 봉환되어 국립서

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장인환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現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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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인환 의사 존영

출처: 독립기념관

※ 동 내용은 3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